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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: 2024년 5월 23일(목)

윤석열 대통령,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접견

- 한미 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논의 - 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5/23 목) 오후 「마이크 폼페이오(Mike Pompeo)」 전 

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, 한미 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

교환했습니다.

 ※ 폼페이오 전 장관, 조선일보 주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(Asia Leadership Conference(ALC), 5.22-23) 

참석 차 방한

  대통령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, 

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습니다. 또한,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

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, 

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

번영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, 미 의회와 행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

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. 

 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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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고, 앞으로도 미 국내정세와 

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. 또한, 북한 문제와 

관련하여 한미, 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, 앞으로도 한미 

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.  

<끝>


